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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흐지부지'란 말이 흔히 사용된다. 일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그 일이 '흐지부지'되었다고 한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는 '확실하게 끝맺지 못하고 흐리멍덩하게 넘기는 모양'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1992)에는 이 뜻 이외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걸고들거나 말썽을 부리는 모양'이란 풀이도 있는데, 용례가 없어서 그 쓰임을 알 수 없다. '흐지부지'는 부사로도 쓰이지만, '흐지부지하다'나 '흐지부지되다'란 표현이 더 많이 쓰인다. 

『그럼. 결말을 내야지. 흐지부지하고 가실 듯 싶소?』<흙(1932년)>, [꼭 사 원 남엇네] 하고 선뜻 알리고 [빗갑고 뭣하고 흐지부지 녹앗서-] 어색하게도 혼잣말로 우물쭈물 우서버린다<만무방(1934년)>, 조기회조차 지도자를 잃고, 흐지부지 해산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상록수(1935년)>, 대문깐에 나간 안해도 좀처럼 들어오지 않었다. 그러는 동안에 흐지부지 나는 잠이 들어 버렸다<날개(1949년)>

이 '흐지부지'는 단어의 구조로 보아 '흐지'와 '부지'로 분석될 것으로, 그리고 한자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애지중지(愛之重之), 감지덕지(感之德之), 전지도지(顚之倒之), 좌지우지(左之右之)' 등의 한자어들이 있어서 그러한 추정을 하게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옛날 문헌에서 그 용례를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발견되는 문헌은 사전이다. 조선어학회에서 간행한 『큰사전』(1957년)에 올림말 '흐지부지'에 '끝을 마무르지 못하고 흐리멍덩하게 넘기어 버리는 꼴'이란 풀이가 있는데, 그 풀이 뒤에 괄호를 열고 '시지부지'와 '히지부지'를 첨가해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흐지부지'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어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지부지'와 '히지부지' 올림말을 다시 찾아보면 모두 '흐지부지'로 풀이되어 있어서 명쾌하게 그 뜻을 알기 어렵다. 그 이후에는 '흐지부지'가 올림말에서 빠진 사전은 없다. 그렇다면 '흐지부지'의 이전 형태는 무엇이었을까? 
    조선총독부에서 1920년에 간행한 『조선어사전』에는 '흐지부지'란 어형은 올림말에 올라 있지 않고, 대신 '휘지비지(諱之秘之)'란 한자어가 실려 있다. 그 뜻은 '기탄(忌憚)하여 비밀히 하는 것' 즉 '꺼려서 비밀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줄여서 '휘비(諱秘)'라고 한다는 설명도 있다. 이어서 문세영의 『조선말사전』(1938년)에도 이 '휘지비지(諱之秘之)'가 실려 있고, '①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 ② 꺼려서 비밀히 하는 것'이란 풀이가 있는데, '흐지부지'는 여전히 등재되어 있지 않다. 조선어학회의 큰사전에도 이 '휘지비지(諱之秘之)'는 올림말로 실려 있는데, '남을 꺼려서 몰래 얼버무려 넘김'이란 풀이가 있다. 그리고 준말이 '휘비(諱秘)'라고 되어 있고, '휘비(諱秘)'는 '휘지비지'의 준말로 풀이되어 있다.
    결국 '흐지부지'는 '휘지비지'란 한자어가 그 어원인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총독부의 사전에서 처음 이러한 기술을 한 후에 다른 사전에서 이것을 참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선어학회의 큰사전에 보이는 '히지부지'와 '시지부지'는 이 설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휘지비지'가 단모음화하여 '휘지'가 '히지'로, 그리고 '비'가 '부'로 변화하여 '비지'가 '부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히지부지'는 20세기 초기의 문헌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가 히지부지 끝이 날 무렵에야, 동혁은 서기석에서 천천히 일어섰다<상록수(1935년)>, 동화가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바람에, 윳노리판은 히지부지 흩어지고<상록수(1935년)>

또 이 '히지부지'가 구개음화하여 '시지부지'로도 쓰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예가 문헌상에서 발견되지 않아 안타깝다.
    '휘지비지(諱之秘之)'는 '히지부지'나 '흐지부지'로도 변화할 수 있는데, 이처럼 'X지X지'와 같은 구조를 가진 한자어는 19세기에 무척 많이 나타난다. 19세기의 문헌 자료에서 검색되는 그러한 구조의 단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다(출전은 지면 관계로 생략).

감지거지, 감지덕지, 녁지지, 년지측지, 년지휼지, 당지뉵지, 뎐지뇨지, 면지고지, 민지긍지, 민지휼지, 살지능지, 지휵지, 애지중지, 양지휵지, 억지양지(抑之揚之), 역지지(易之思之), 위지협지, 지년지, 지벽지, 지연지, 지즁지(愛之重之), 지휼지, 전지도지(顚之倒之), 좌지우지(左之右之), 쳔지도지, 치지망지, 형지장지(刑之杖之), 휵지교지, 희지은지, 힐지항지 

이러한 예들로 보아서 '휘지비지(諱之秘之)'도 19세기에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단어로 추정된다. 그것이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와서 '흐지부지'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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